
곤도 방적소  

– 니트·텍스타일부 신설하고 스포츠 소재 중심으로 사업추진 

곤도 방적소(近藤 紡績所)는 2008년 5월 16일자로 그동안 제품 사업을 담

당해 오던 텍스타일 사업부를 어패럴 사업부로 바꾸었으며, 니트 텍스타일부

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이제까지 중국에서 추진하던 니트 텍스타일의 영업 

활동을 오사카에도 거점을 두고, 스포츠 소재를 중심으로 큰 어패럴에게 제

안하고 있다. 

곤도 방적소의 구(舊)텍스타일 사업부는, 중국 합판의 칭다오 등화 방직(靑

島 藤華 紡織)에서 생산한 생지를 칭다오 곤도방 시장(靑島 近藤紡 時裝)에

서 봉제한 OEM 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업태에 맞춰 5월부터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니트 텍스타일부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중국에서 담당

해온 칭다오 등화 방직의 니트 텍스타일 판매의 영업 활동을 일본에서도 나

누어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주된 상재(商材)는 스포츠 소재로 되어 있다. 일본의 큰 스포츠 

어패럴에게 제안하고, 생지는 칭다오 등화 방직으로부터 여러 스포츠 어패럴

의 봉제 거점으로 납품하게 된다. 동사에서는 “종전에 중국에서의 영업 활동

으로 스포츠 소재의 판매 규모는 약 15억 엔이었는데, 일본에도 영업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고객과의 거래를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그

러기 위하여 면 소재뿐만 아니라 기능 합섬 등을 활용하여 정번품보다는 한



층 높은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력인 스포츠 캐주얼, 베이비 키즈(baby&kids), 파자마

(pajama) 등의 제품 사업은, 2007년도에는 판매고, 이익이 모두 2006년보다도 

25% 증가하여 호조를 보였다. 파자마는 계속 시황이 좋지 않았고, 상반기에

는 수익을 끌어당겨준 스포츠 캐주얼은 하반기에 경쟁이 심해진 영향을 받

아 잠깐 멈칫한 느낌이기는 하였지만 주력인 베이비 키즈가 꾸준히 호조를 

지켜주었다. 

최근에는 베이비 키즈 분야에서 중국 생산 제품에 대한 안심(安心)·안전(安

全)에 대한 니즈(needs)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방적부터 편성, 염색 봉제까

지 일관 생산하는 일본계 기업으로서, 로컬(local : 지방의) 기업에 대한 우위

성이 나타났다. 동사에서는 이러한 순풍(順風)을 살리기 위하여 일본 염색 검

사 협회(日本 染色 檢査 協會)가 인증해 주는 에코텍 100의 클라스(class) 1(베

이비 용도)을 받아낼 예정이다. 2008년기에는 베이비 키즈를 중심으로 함으로

써 계속 제품 사업의 수익을 늘릴 방침이다. 

 ◎ 칭다오 등화 방직에서 미이용면으로 신소재 플레이 백 코튼 개발 

곤도 방적소의 중국 합판인 칭다오 등화 방직에서는 신장면(新疆綿)과 미

이용면(未利用綿 : 落綿)을 활용한 신소재 ‘플레이 백 코튼’을 개발하였다. 

2008년 추동절부터 동사의 어패럴 사업부가 제품으로 판매하게 된다. 

플레이 백 코튼(play back cotton)은 초장면인 신장면에 신장 초장면의 미이

용면을 혼방한 소재이다. 보통의 미이용면으로 뽑은 실과는 달리, 신장 초장

면을 베이스(base)로 사용하고, 미이용면도 신장 초장면의 코머 노일(comber 

noil)만을 사용함으로써 섬유장이 길고 부드러우며 광택감이 매우 좋다. 또한 



환경에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신장면 100% 소재로서, 보통의 미이용면으로 

뽑은 것과는 분명이 구분된다. 

실은 20수, 30수, 40수, 50수로 모두 Z 꼬임으로 되어있으며, 어패럴 사업부

는 이 실을 사용한 니트 제품을 2008년 추동절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주 용

도는 레이디스 아우터(ladies outer)로 이미 도쿄의 어패럴들에게 제안하고 있

다. 

칭다오 등화 방직의 개발 제품으로서는, 독자적인 약연 소재(弱撚 素材) 

‘클린 컷 코튼(Clean Cut Cotton : CCC)’이 첫째 개발 제품이었고, 이번 것은 두 

번째가 되겠다.♣ 

 


